
도요보의 “청결혁명” 20개 소재, 2003년에 약 890억엔 판매 

도요보의 위생가공(衛生加工)소재인 “청결혁명(淸潔革命)” 브랜드는 항균방

취(抗菌防臭), 제균(制菌), 소취(消臭), 스킨케어(skin care), 방(防)진드기, 방미

(黴, 곰팡이)의 6개 카테고리의 20가지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카테고

리별 판매비율은 항균방취가 65%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제균이 10%, 소취가 

15%, 스킨케어 4%, 방진드기 5%, 방미가 1%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는 각종 

유니폼(uniform), 카펫(carpet), 이불솜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양은 작지만 암모니아(ammonia)특유의 냄새를 없애는 

아크릴레이트계(acrylate系)섬유 “디스멜(Dismell)”은, 200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잘 팔려 15%가 증가한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 소취섬유는 고령자 간호용품, 

화장실에 관련된 모든 “토일리트리(toiletry)”용품으로의 거래가 많으며, 봉제

완구(縫製玩具)의 겉감으로 이 소재가 사용된 “디스멜 베어(dismell bear, 소취

봉제 곰)”는 히트상품이 되었다. 

또한 MRSA균이 불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균소재 “에피코모드”는 병원의 

의사나 간호원용 유니폼 중심으로 꾸준히 팔리고 있다. 

도요보는 “청결혁명” 브랜드의 2004년도 판매가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

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광촉매제균(光觸媒除菌)섬유 “은세계(銀世界)”를 

상품화하여 이 브랜드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확실히 유망한 

시장으로 떠오르는 애완동물용품 시장에서 애완동물의 고령화나 집안의 냄

새 등에 대비하는 각종 상품들로서 “청결혁명”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